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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東醫壽世保元』에서의 舊 �, 新方에

관한 몇가지 탐구

“띠象醫헬”이란 우리 민족의 짧셜大師 랴제마 선

생이 그의 저서 『東훌훌룹世保元』에서 제출한 太陽

�A�, 太陰 �A�, 少陽 �A�, 少陰 �A�, 네가지 象을 나누어

맑象施治하는 의학을 가르킨다 �. 이 �.�1�.�1�.�1�.�,�- 說은 『뽑方類

룡강�:�.�n�.
�r束짧寶繼』과 『濟樂훨�f템』이후 우리민족의학상

에서 또 하나의 큰 성과이며 특히 그 어느 의학과

도 구별이 선명한 독특한 의학체계이다 �.

리제마 선생은 『東體룹世保�J�G�J �r 뽑源論』에서

《나는 의약 경험이 있은지 �5�. �6천년 후에 태여나

옛사람들의 저서에 의하여 요행으로 사상인의 장부

와 성리를 깨닫고한 의학을 저작하여 그 이릎을 수

세보원이라고 하였다 �. 저서 중에서 장중경이 론한

바 태양병 소양병 양명병 태음병 소음병 궐음병은

병증으로서 이름을 지어 론한 것이고 내가 론한 태

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은 인불로서 이름을 지

어 론한 것이니 두가지를 혼돈하여 보지 말아야 할

것이며 또 꾸준하게 연구한 연후에야 가히 그 뿌리

를 찾아내고 그 가지와 잎을 채취할수 있을 것이

다 �.�� 라고 말씀하였다 �. 그는 前 �A들의 저서를 학습

하는 가운데서 계발을 받고 사람은 부동한 짧딴을

갖고 있으며 購빠性理가 不同하므로서 發病이 다르

고 표狀表現도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深人에 �{究

延�i용뽑 �M��짧훗 �!�i�!�f�'�t�E�J�i�f�r

金 東植 �*

하고 참답게 발휘하여 『東뽑룹世保元』을써냄으로

서 四象醫행행說을 定立하였다 �.
四象醫웰에서 보면 《약은 사람에게 局限되어있

다 �.�� 하였는데 이는 띠象뽑핑에 있어서의 하나의

독특한 햇性劉인 것이다 �I�i�'東醫파世保元』에서는 사

람이 약물에 대한 선택성을 치중하였으며 어떤 약

들은 일부 사람들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와 예방작

용이 있으나 다른 일부 사람에 대하여서는 치료작

용을 일으킬수 없을 뿐더러 도리어 엄중한 부작용

을 일으킬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람의 天많職

局의 彈弱 �, 陰陽分찌�i�, ���t�I 特 �4센�i�.�. 體質不同등으로

인하여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인 것이다�. 때문에 며

象醫헬에서는 榮物歸家 �, ��슛家떻藥 �, 했�f 象 ���i 감 �. ��월꿇

加減하는 用헛規律을 제출하였던 것이다 �.
來武李댐馬光生은 『東醫판世保元』에서《소음인

의 병증과 약라는 장중경이 거의 상세하게 발명하

였으나 송 나라 원 나라 빚 명 나라의 모든 의학자

들이 남김없이 상세하게 발명하였다�. 소양인의 병

증과 약리는 장중경이 절반이나 상세하게 발명하였

고 송 나라 원 나라 및 영 나라의 모든 의학자들도

거의 상세하게 발명하였다 �. 태음인의 병증과 약리

는 장중경이 대략 초보적인 갓을 알았으나 송 나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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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 나라 및 명 나라의 모든 의학자들은 훨씬 더 낫

게 약리를 발명하였다�. 태양인의 병증과 약라는 주

진형이가 대략 초보적인 것을 알았다 �. 이렇게 된

연후에 본초에서 대략 약리가 있게 된것이다 �.�� 라

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리제마 선생은 『來醫壽世保

元』을저서함에 있어서 진정 前 �A들의 많은 저서들

을 탐독하고 연구하였을 뿐더러 또한 古때에 얽매

이지 않고 과감히 자기의 독창적인 관점을 수립시

켰던 것이다 �.
리제마 선생은『東뽑파世保元』에서장중경등 의학

가들의 �l휠方 �(뼈稍험方 �) 을 채납함과 동시에 자기의

新定經驗方들을 만들어 세상에 내놓았다 �. 즉 소음

인의 횡 �}�j �4�2 개 �, 新定經驗方 �2�4 개 �, 소양인의 첼方

�1�2 개 �, 新定經驗方 �2개이다 �.
그럼 아래에 휩 �, 新方에 관한 몇가지 인식을 적

으려 한다 �.
補中益짜꺼은 李果의 『東�m홉」에서 나온것인데

주로는 牌뿜숨適 �, 氣虛不뼈으로인한 發熱 �, �E�l�i 千出 �,

�i홈훨�j짧欲 �, 少氣剛言 �, 體 �1월�n�� 軟 �, 面 �B�f�I�j�[ �8�, 大便 �f�$

演�, 脫�u�, 子흠下棄 �, 久협 �, 久채�l久擔등을 치료하는

방제이다 �. 束武는 이 함方에서 升�!紙 �, 架胡를 없이고

짧香 �, 蘇향을 가하였던 것이다�. 그리고 그 적응증으

로는 太陽病과 陽明病으로 인한 亡�l場이 되려고 할때

쓴다 하였다 �. 기실 이것은 束첼이 예를 든 병증과

다를 것이 없다 �. 다르다면 리제마는 亡陽이라 하고

東뀔은 勞 �f양 �f�t�} 牌陰虛生內熱이라고 한 표현방법이

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�. 東桓은 升

���f�"�, 뚱胡를 넣어서 下힘된 �j펴陽을 升짧시키려 하였

은즉 �A問體質의 特妹性과 헛物밟象은 고려하지 않

았던 것이다 �. 때문에 �f�i�n 中益氣 �i쩌을 만들며 �t닮째와

�t줌 �l楊을 행施하면서 升陽益氣를 하였던 것이다 �.
그렇지만 만일 인간 처�l 질의 특수성 즉 소음인의

경우에는 담大牌 �I�J 、하므로 升陽이 되지 못하는 것은

항상 寒氣 �(陰氣�) 가 과하기 때문이지 결코 陽氣가

과한 것은 아니므로 寒페之땐�1를 쓸 필요까지는 없

는 것이다 �.
그러므로 이제마 선생은 升願 �, 않胡 대신으로 짧

香 �i�t�, -￥葉을 썼으니 第香은 辛溫之氣로서 �t 中二흙
의 훔氣를 上升시키고 蘇葉은 辛溫之味로서 開엽益

牌하면서 利뼈下氣시키는 것이다 �. 때문에 新定補中

益氣場에서 비록 升職 �, 架胡와 같은 淸팬之폈�j는 없

어도 露香의 辛溫으로서 升陽작용을 도와주고 蘇葉

의 辛溫은 반대로 ￥�I�J뼈下氣하게 한즉 이것이 곧 라

제마 선생이 象을 나누어 새로운 四象醫헬處方을

만들어낸 동기가 아닌가한다 �.
팬隔散은 『太�I�f 핑、民和쩔 �I�J 局方』에서 나온 것 인 데

주로는 上中魚 �%耶生熱之證�을 치료한다 �. 적응중으로
는 身熱 �, 口펴 �, �n뼈패煩熱�, 面 �i�J�f�;�� 좋흙 �, 口좀生擔 �, 或
�n댐쩌�i此뼈 �, �f更秘、 �i봤�#�, 或大便不陽 �, 좁紅홈黃 �, 服벼散

한 것이다�. 東武는 힘 �1�j 에서 大策 �,�� 흑 �,�i�:�t 草를 없

이고 生地黃 �, 忍‘ �� 憐 �, 知 �f 표 �, 石륨 �, ���:�J�j�J 회” 폐유를 가

하여 ‘�폐隔散火場”을힘�J�J�J 하였던 것이다 �. 폐隔散은
주로 �l쳐火通便 �, 淸上 �i�t�� 下하는데 立方하였는데 만약

少陽 �A의 경우에는 뽑大 �R뿌�J�] 、하고 火氣成局하였은즉

下提
�l품水하고 上第牌뼈之陰하여 거의 뼈�j룹될때 大

붉 �,�c 해와 같은 �U벚攻하는 약물을 사용한다면 火와

현.않까지없애고 말것이 아닌가 �? 때문에 東武는 大

補 �l엽水하는 生 �i也품과 解表散 �%하면서 上 �t흉쩔結之熱
을 제거시키는 忍걷輕을 가하고 太陰 �l場明之火를 제

거하면서 生律하는 石깜와 淸上뼈金 �, 下 �j형띔火하면

서도 �j효陰 �i問띔하는 知母를 씀으로서 補陰 �l힘火하게

하고 中흙의 風熱을 �j합하는 防風과 淸上頭目之뻐하

는 폐유로서 視子 �, 훨쩨와 함께 表里의 供濟作用을

일으켜 뿜局淸陽은 �1�: 升하게하고 牌局陰氣는 下降하

게하였은즉 림상에서 혐�, 훼方을 사용함에 보며는

체方 �(�j 京隔散火짜�) 은 참으로 少陽 �A의 평火存원하는

名方으로써 손색이 없는 것이다 �.
홉휴의 것으로 보아 東武李濟馬先生의 四象뽑핑

은 �{핑統뽑헬에서의 하나의 큰 웰說이며 큰 진보인

것이다 �. 쫓物첼象 �, �t 값象꽃헛 �, 최￥證施治는 古今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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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어느 의학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의학이

다�.�1�: 東짧눴世補元》의 뒤를 이어 前짧들은 《東

뽑띠象新編》등 저서와 림상경험으로 많은 四象醫

핑 藥物과 方땐�j를 연구하였는데 可몇 四象뽑웰은

금후에 더욱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세계 인류에

대하여 더욱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어 마

지 않는 바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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